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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부활절 제4주 】            

                                                       인도 : 이재훈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계절의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도래했던 봄이 떠난 것처럼 잠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내 따스한 봄기운이 온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님, 삶에 닥친 
위기 또한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어려움
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잊
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현재 우리는 서로 거리 두기를 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로 간의 거리가 익숙해질까 염려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는 언제든 우리를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곳에서 새롭게 신앙
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위로의 말씀 ·······························   고후 1:3~5 ············································   인도자
교 독 문 ···································   35. 시편 84편 ········································   다 함께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찬    양 ························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다 함께
성경봉독 ·····································  사 56:6~8 ·············································   인도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장로 일동
말   씀 ·······························   만민에게 열린 교회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 함께

    찬   양 ····························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  다 함께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
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바쳐 
차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경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
가 되십시오.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교회
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되게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며 살았던 지난날
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경계 없는 사랑이 흘러가
야 하는 곳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끌어안는 바다처럼 내 안의 경계
들을 지우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시작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
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축   복 ······································································································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흥
2부 김기석 공동기도 정재기 이재훈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헌금 영수기                      (교회계좌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금분)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혜란 권미숙 권미정 권은나 권혁순 박혜경b김경혜 김광종 김나름 김미숙 김성순
김수경 김영희 김인걸 문영혜 김일재 이재필 김정린 김정민 이혜령 김정수 정자현
김정준 김지훈 김진혁 신다현 김태한 나지선 노연정 마재국 손의나 문홍일 박기원 
이미영 박범희 박미영 박상욱 임서영 박유경 김성우 박해숙 방대권 우미나 방문성
백옥자 사은기 송제이 심해성 안종일 우경환 유성애 유은정 윤영임 이동천 이범석 
류정욱 이수자 이시경 이은주 전병호 이인웅 이재훈 이주경 안상숙 이지원 이창선
이한림 김명희a이호헌 임기산 임선자 장승희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전수미 정규진 
김정선 정병옥 이수민 정수연 정연경 정윤환 정택중 조성재 조수아 조치형 조호진
채주희 최승주 최재욱 이수정 최형경 노진래 최형민 최희영 한선희 한양미 이진영b
한완식 임정자 한지원 허호범 현승훈 전수연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CHAJINHEEK
STEVENHAN 무명 4
감사헌금
김욱곤 박재영 이현정 방문성 박혜경 안홍숙 양인숙 여선형 오송경 이기창 소은정
임설희 장은정 조윤서 조항미 최인선 무명 1

교회소식
1. 교회설립기념주일 : 오늘은 청파교회 설립 112주년 주일입니다. 
2. 예배 재개 :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다음 주일(10일)부터 재개합니다. 예배 

재개시 기존 인원의 50% 이하 참석이 예상됩니다. 예배실의 수용인원은 1미터 간격을 
유지했을 때 240명입니다. 인원분산을 위해 20~50대 교우는 1부 예배에 참석하고, 
60대 이상의 교우와 교회학교에 다니는 자녀와 동반한 교우는 2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3. 교회헌금계좌변경 : 교회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십일조·월정·감사헌금은 새마을
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로 보내주시고 송금하실 때 본명을 
기입하시고 옆에 헌금 항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재해구호헌금은 기존과 같
이 새마을금고 9002-1689-6414-8 (예금주 : 청파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